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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조대극회

연극 오장군의발톱 공연이끝나고커튼콜이

이어졌다 40여명의 배우들이 모두 무대에 올

랐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15년간지도교수를맡았던박윤모(광주시립극

단 예술감독72학번)씨 헌정 공연을 겸한 선

후배합동110회정기공연이다울컥한목소리

로박감독이말했다 내 인생가운데후회하

지않는것그건조대극회를만난것이다

아마도 주말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연습했던회원들 객석에서이모습을

지켜본회원들모두같은마음이지않았을까

조대극회는광주연극의탯자리라할수있

다 출발은 1948년이었다 동방극장(옛 무등

극장)에서 공연한 함세덕의 무의도 기행이

첫 작품이었다 조대극회는 평북 출신이었던

장용건 교수가 합류하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다

당시난전남대에다니고있었는데장선생

이우리학교에도강의를나와희곡을배웠었

다 그를 빼놓고는 조대극회를 말할 수 없다

백마산성 귀촉도는 사극 형식으로 당시로

는 스케일도 컸다 특히 직접 희곡까지 썼던

탈은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 조대극회 작품

이 어쩌면 광주에서 본격적인 연극의 시작이

라할수있지않을까싶다 김포천전광주비

에날레이사장의회고다

장교수가 서울로 떠난 후 조대극회는 긴 동

면기에 들어간다 1964년 고래를 무대에 올

리며다시기지개를켠극회는 1968년회원한

옥근(65학번)씨가희곡을쓰고연출한 조롱안

의새떼를끝으로다시공연을중단하고만다

조대극회가 부흥을 맞은 건 고(故) 조우현

불문과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으면서부터다

이때광주연극계의대표인물로조대부고연

극반 출신인 정철(동신대 방송연예학과 교

수71학번) 설재록(소설가71학번) 박윤모

씨등이합류하며전성기를맞는다 1972년부

터 79년까지무려 24편을무대에올렸고공연

이 열렸던 광주학생회관 등에는 관객들이 몰

려들었다

1956년부터 전남일보사(광주일보 전신)가

주최한 전국학생연극제는 광주 연극에 큰 영

향을 미쳤다 우리 때는 조대부고 춘태여상

광주일고 우열을 다퉜다 조대극회 때는 2년

제였던 조대여대 학생들도 함께 공연하곤했

다연습장소였던충장로조대동창회관은우

리아지트였다연습끝나면왕자관옆통술집

에서막걸리들이키며연극이야기 인생이야

기를수도없이했던기억이난다 조대극회가

내젊은날과함께했다는사실이너무행복하

다 배우로서 극단 대표로서 학생들을 가르

치는선생으로여지껏연극과관련된일을하

고있으니난행복한사람이다(정철)

1학년 때 도적들의 무도회에서 주역을

맡으면서배우로서자신감을갖게 됐다 얼마

후 조교수님이 극단 시민의 대표까지 맡게

되면서 자연스레 기성 극단에도 발을 들이게

됐다 조대극회는 지금의 나를 만든 셈이다

(박윤모)

1956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최범이라는

가명으로희곡부문가작을받기도했던조교

수역시광주에서처음접한연극이조대극회

의 별과 함께 흐르다(1954)였다 지난 2001

년 공연된 한여름밤의 꿈은 선후배들이 참

여한첫번째합동무대였다 특히이날행사는

30년 동안굿판을벌여놓고그판에서놀게

했던조우현 교수의 정년을기념하는무대여

서 의미를 더했다 2010년 100회 공연 철종

13년의 셰익스피어 역시 선후배 합동공연이

었다

110회 공연에는 낯익은 인물도 보였다 탤

런트이한위(80학번)씨였다드라마촬영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그는 올해도 어김없이 합동

공연에 참여했다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회장을 맡으며 위선자 따르뛰프 등

을연출했다

조대극회는현재의나를존재하게한힘이

었다처음성격을고치게위해배우가됐는데

회장으로연출로배우로극회활동에집중했

다 당시 난 능력 있는 사람이기 보다는 성실

한사람이었다 그땐힘들기도했지만정신적

으로 성장한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이한

위)

조대극회의작품연보는곧광주연극의흐

름을볼수있는자료이기도하다 1960년대까

지는 원술랑 귀향 등유치진과차범석작품

을 주로 무대에 올렸고 첫번째 외국 작품은

몰리에르 작 수전노(1972)였다 1970년까지

는 용감한 사형수 나폴레옹과 이발사 등

외국작품들이강세를보였다 갈매기 안티

고네 에쿠우스 맥베드 등 해외 대표작과

날 보러와요 마술가게 서툰 사람들 허

탕 등국내인기희곡들도공연됐다

극회 출신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많다 연극배우 조영철(74학번) 드라

마스튜디오를창립하고배우들을키워낸강남

진(백제예술대 교수76학번) 극단 미추 상임

연출이었던 강대홍(82학번) 국립극단 상임연

출신용수(85학번) 김지훈광주시립극단상임

연출(90학번) 연극배우 이영환(04학번) 등이

다또극단예후에서도활동했던화가정상섭

(76학번)화가장영일씨도극회출신이다

극회의 옛날 자료를 찾기 위해 7일 조대극

회동아리방을찾았다 아쉽게도 1980년대이

전자료는 1980년 학내민주화과정에서동아

리방이 불타면서 많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기자를만난회장김승규(09학번)씨는연극배

우의꿈을꾸고있다고했다

조대극회 활동은 특정 대학교 연극반의 그

것을 넘어선다 조대극회에서 잉태된 씨앗들

은광주연극계에활짝꽃을피우고그늘이됐

으며 그 꽃향기는 기자같은 관객들에게도 퍼

져왔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연극의탯자리문화꽃활짝피웠다

30년간 조대

극회 지도교

수를 맡았던

고(故) 조우현

교수의 젊은

시절모습

19 1948년조대극회

��������	 태동기

1948년 함세덕 무의도기행

옛 무등극장서첫무대올려

평북출신장용건교수때활기

1968년 조롱안의 후 중단

부흥기

1972년 조우현지도교수맡아

정철박윤모소설가설재록

배우이한위화가정상섭활동

올해선후배모여 110회 공연

연극을처음관람한건고등학교시절이었다지금은없어진동명동금호문화회관에서본손성권

의모노드라마 롤러스케이트를타는오뚜기 수창초등학교인근드라마스튜디오의낡은객석 극

단토박이가운영하던전남대정문민들레소극장의허름한모습도마음에남아있다 당시엔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던것같다 얼마전보도자료에서 조대극회가 1948년에 첫 작품을무대에올렸

다는구절을발견했다 시간시리즈는광주의오래된공간들을찾아가는기획이다이번회에다루

는조대극회는시리즈취지와는조금다를지도모르겠다 공간은아니지만 광주연극의출발을찾

아떠나는여행역시 광주의시간을더듬는기획이라는생각이들었다

(아래부터 시계방향)지난 달 28일 광주문예회관 소

극장에서공연된조대극회 110회 정기공연겸박윤

모 지도교수 헌정공연 오장군의 발톱 1972년 도

적들이무도회에출연한설재록박윤모정철(왼쪽

부터) 100회 기념 공연 철종 13년의 셰익스피어

(2010)에 출연한 화가 정상섭(왼쪽 두번째)와 탤런

트이한위(오른쪽두번째) 조대극회첫번째외국작

품이었던몰리에르수전노(1972)


